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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미술제 전시감독 도태근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017바다미술제 (다대포해수욕장 
9. 16~10. 15) 전시감독으로 조각가이자 신라대 교수인 
도태근을 선정했다. 도태근은 동아대 조소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인물. 
특히 1989년 바다미술제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이 행사와 
인연을 맺은 그는 2011바다미술제 기획위원을 거쳐 
2013바다미술제 자문위원을 지냈다. 부산비엔날레 관계자는 
“바다미술제 경험과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17바다미술제를 세계적인 자연환경예술제로 만드리라 
기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87년 88서울올림픽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바다미술제. 지난 
30여 년간 부산 해수욕장을 무대로 공공미술을 선보이며 
국내 최고(�ä) 해양미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15바다미술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부산 서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사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 올해는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 35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아트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꾸려진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017바다미술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인 자연환경예술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 송주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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